
링 튜브 자동분류장치 

 

도핑 준비를 위해 상자에 빈 링 튜브를 수동으로 분류하여 넣는 작업은 

시간이 오래 거릴 뿐 아니라 또한 최근에는 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

Doffing gang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더 어려운 문제로 

되어 버렸다. 그러나 BV Maschinefabriek M. Brouwer & CO.(영국대리점 

Glaessners(Bury) Ltd.)에서 제작한 장치를 사용하면 이러한 작업은 자동화가 

될 수 있다. 이 장치의 최신형은 HSM-L-165인데 시간당 12,000튜브를 자동

분류할 수 있어 상당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. 

권사실에서 나온 빈 튜브는 Heki라고 불리우는 툭수한 장치에 쏟아 붓는

다. 여러 모델의 Heki가 있으며 890 LB까지의 콘테이너를 올려서 쏟아 부을 

수 있는데 그 시간은 약 12sec 가량 걸린다.  

튜브를 분류하는 첫단계에서 콘테이너(트레이)를 쓰는 것은 새로운 방식인

데 이는 튜브들이 엉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. 콘테이너에서 

쏟은 튜브는 콘베이어벨트에 의해 운반되어 분류실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

실이 아직 남아 있는 튜브를 손으로 골라내고 빈 튜브만 지나가게 해서 곧 

바로 매가진으로 보낸다. 

반자동으로 실을 벗겨버리는 장치(AS-30)를 부착하려고 개발중이나 아직 

이용단계는 아니다. 이와 같은 장치를 부착시키면 실이 감겨있는 튜브를 벗

겨버린 후 처음의 콘테이너로 다시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. 

이 장치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HSM-L-165에 부착하여 쓸 수 있도록 설계

하고 있다. 처음의 콘테이너로부터 튜브를 운송하는 콘베이어벨트의 속도는 

3,000개 튜브의 실을 매시간 벗길 수 있을 정도로 하였다. 따라서 AS-30 스

트립퍼도 매시간 3,000개의 튜브를 벗길 수 있을 것이다. 



매가진에서 나온 튜브는 배열장치로 가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좁은 콘

베이어벨트로 떨어지는 데 항상 튜브 끝이 먼저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. 매가

진에서 나온 튜브는 운반용 두 벨트에 붙은 날개모양의 받침대 사이에 수평

으로 물린 채 배열장치로 운반된다. 벨트가 앞으로 이동함에 따라 튜브의 양

끝을 물고 있는 받침대는 똑 같은 비율로 벌어지는데 튜브의 상단 끝은 하

단 끝보다 직경이 더 가늘므로 항상 튜브의 상단 끝이 먼저 콘베이어 벨트

에 떨어지게 마련이다. 

이렇게 정렬된 튜브는 팩킹장치로 가서 각 도핑상자에 일정 개수씩 넣도

록 자동으로 분류된다. 도핑상자는 콘베이어벨트에 의해 팩킹지점에서 자동

적으로 운반된다. 

HSM-L-165는 Brouwer가 개발한 링 튜브 배열 및 팩킹기계 중 세번째 모

델로서 과거의 두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다. 튜브의 길이는 220mm~310mm 

(
″″

4
112~

8
58 )를 쓸 수 있으며 튜브의 길이에 맞도록 기계를 조작하는데는 불

과 수 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. 

 

 

A Brouwer model HSM-L-165 ring tubesorting, aligning and packing installation. 


